
후지보의 면ㆍ마 혼방사 생지 “란라일”이 호조 

후지보의 면ㆍ마 혼방사로 제직한 생지 “란라일”이 시장에서 호조를 보이

고 있다. 2004년 춘하절 상품용으로 판매량이 2003년도보다도 20% 정도 증가

하고 있어 2005년 춘하절 상품으로는 재킷, 보텀(bottom) 등의 중간 두께 소

재로 판매할 예정이다. 

“란라일”은 프랑스의 원료 메이커가 엄격히 선별한 최고급 마(麻)인 “프렌

치 리넨”과, 면을 70% 섞은 것과 50% 섞은 것의 두 종류로 섞어 뽑은 40수 

단사 혼방사로 제직한 직물이다. 면이 70%로 많이 섞인 직물의 셔츠나 블라

우스는 주로 양판점에서 판매하고, 면이 50% 섞여 마가 많이 들어 있는 직

물의 셔츠나 블라우스는 주로 백화점에서 얇은 소재로 판매하고 있는데 호

평을 받고 있다. 

앞으로는 중간 두께의 소재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, 이중직(二重織), 사층

직(四層織) 등으로 직물 조직을 변화시키고, 위사에는 코어스펀 얀(core-spun 

yarn)을 쓰기도 하여 광범위하게 배리에이션(variation)을 넓히고 있다. 얇은 

천은 가격으로 경쟁하기 쉬우므로 “란라일” 외에도 실크를 섞은 “엑산스”나, 

페루에서 생산되는 피마 면을 사용한 “톨나솔” 등도 중간 두께 소재로 용도

를 개척하고 있다. ♣  


